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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인류가 행동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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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8 

 50% 이상이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응답 



(출처:FUTURE EARTH, 2020, RISKS PERCEPTIONS REPORT 2020)  

Top Global Risks 



The Global Risks Landscape 2020 (World Economic Forum) 

출처 : The Global Risks Report 2020 15th Edition (WEF) 

극한기상 현상 

기후행동의 실패 

자연 재해 

환경재난 

물 위기 

발생확률 영향크기 

생물다양성 손실 

기후위기는 가장에 대한 과학자들의 인식 

기후행동의 실패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서는 70. 4%가 지지한다고 했으며, 연령별로
는 20대가 65.3%로 가장 낮았고, 40대가 76.1%로 가장 높았음.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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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8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의 결과이며, 우리가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환경재앙을 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Climate antagonism 
(기후 적대감) 

 
  
많은 사람들이 환경주
의에 피곤해 한다  
 
16-24세  청년들의 39%
가 과학자들이 기후변
화에 대해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에 동의
하지 않는다 
 
윤리적 소비와 편리함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다 
 

출처 : Ipsos, GLOBAL TRENDS 2020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인식의 유형 

1. 많은 국민들은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기후위기의 원인이 
인간의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2.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information)를 알고 있다고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knowledge)을 갖추고 있거나 기후
위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곤란 
 

3.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행동과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음 

기후위험의 표상 논리 추론 기후변화 경험 인지적 취약성 

단순 위험 
(Simple risk) 

선형 
(Linear) 

분석적 낮음 높음 

다중 위험 
(Multiple risk) 

반복적 
(Iterative) 

상호작용/누적적 높음 중간 

복잡 위험 
(Complex risk) 

반복적 
(Iterative) 

체계적 높음 낮음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의 세가지 유형 

출처 : Annamaria Lammel, 2015, Climate change : from perception to action 



기후변화 인식의 결정 요인 



사실과 가짜 뉴스가 구분이 안 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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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이 나무를 심는 것보다 이
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더 유리하다 

 태양광 패널로 중금속 오염이 유발되고, 
전자파가 발생하여 건강을 위협한다 

동의하는  비율이  46.7%. 부동의 
15.1%, 전 연령대별로 비슷한 경향 

동의하는 비율이 41.7%. 부동의 16%, 
20대가 동의비율이 가장 낮고(32.4%), 
50대의 동의비율이 가장 높음(53.5%) 

출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8 

진실 거짓 

Tired of environmentalism is close to traditional 
nationalism. (Ipsos Global trends for 2020) 



기후변화/재생에너지 관련 정보는 주로 어느 수단을 통해 접하십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는 방송을 통해서 얻는다는 응답이 68.8%로 가
장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정보획득에서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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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8 



대한민국에서는 
 
“기후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다고 보는 문제들이 많아….” 

경제적 불안정 
 
 

부패 
 
 

성 차별 
 
 

소득불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 
 
 

증오범죄 

출처 : https://amnesty.or.kr/31550/ 

https://amnesty.or.kr/31550/
https://amnesty.or.kr/31550/
https://amnesty.or.kr/31550/
https://amnesty.or.kr/31550/


출저: The Local Fr. 

출처 : Par Lilian Alemagna — 19 mars 2019 à 18:00 

정부는 종말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월말을 걱정한다 

프랑스의 탄소세와 노란조끼(gilets jaunes) 시위  

기후위기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 온다 

 프랑스에서  ‘노란 조끼(Gilets jaunes : 
운전자들이 비상시를 대비해 차에 구비
하고 다니는 형광색 안전 조끼)’는 시위
의 상징.  
 

 마크롱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 조치가 '
환경'을 위한 것이었다고 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부유세를 없애고, 유류세를 인
상하는 조치에 반발 
 

 노란 조끼 시위의 핵심은 세금 인상과 
계속된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불만 
 

 노란 조끼 시위대는 극우 민족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와 같은 상반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온건파도 다수 참
여.  



50대는 환경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20대는 에너지비용 증가를 우려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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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의 복잡성 : 세대별 인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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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김서용, 김선희 (2016); Seol-A Kwon, Seoyong Kim, Jae Eun Lee (2019) 



기후위기 : 인식에서 행동으로 



기후행동 수준의 비교 

출처 : https://climateactiontracker.org/ 



1.사회 전체가  기후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

성을 잘 안다. 

2.기후위기를 해결하고 대응하는 것이 모든 영역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진다.  

3.모든 구성원들이 그 해법과 방향에 모두 동의하고 기여하고자 한다.  

4.해법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다. 

5.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같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기후행동이 되려면 



1.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의 가장 중요한 결
정요인. 정부 정책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우선순위가 국민
들의 인식에 반영됨.  
 

2. 정부의지의 대표적인 표현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과 
탄소중립국가 목표의 제시 
 

3. UNFCCC의 73개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가를 이
루겠다고 선언했으며, 14개 지역의 400여 개의 도시도 탄
소제로 도시에 동참하기로 발표. 
 

 

 정부의 분명한 정책의지 제시 



1. 기후위기와 기업, 개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의 제고. 
(RE100, 탄소국경세, 탄소세, 탄소포인트 등)  
 

2. 기후위기가 취약층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과 반대로 기후
위기 대응이 특정지역이나 계층만의 관심사로 되어서는 
안됨 
 

 기후위기 대응을 모두의 이해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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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사업의 편익을 주민과 공유
하는  '이익공유 방식'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출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8 



1.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인간상을 기르는 
교육 필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세계시민’과 ‘더불어 사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으나 책임
과 존중과 배려의 대상을 지구생태시스템으로 확장하여 
명시하지 않음 

 기후환경교육의 강화 

“우리는 학교에 요구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환경교육이 필수과목으로 들어가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환경교육을 들으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가 일어나는 걸 배웠지만, 본질적인 해결방안과 우리가 했을 때 효과가 있는 행동들

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배워야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스스로의 위

기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노력해주세요. 만약 앞으로도 계속 먼 

나라 이야기로만, 북극곰의 이야기로만 가르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내며 

학교 파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2019. 3. 15 청소년기후행동선언문)  



1. 시민 참여는 단순하게 정보 공유와 의사 결정 참여 뿐 아
니라 지식 생산 영역에서도 주체로 고려되어야 함.  
 

2. 시민과학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과학적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과학자와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활동. 스마트폰과 ICT 기술 발달로 시민
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이 더욱 확대되어 대규모의 공간적, 
시간적 규모의 정보를 제약을 받지 않고도 생산 가능. 
 

3. 과학자들과 시민과학자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플
랫폼이나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시민과
학자들이 생산한 지식을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당하게 반
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 
 

 시민과학과 시민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